
플래스틱, 중국에서재활용한다!
유럽, 플래스틱폐기물 590만톤수출…수거·분리절차개선필요

중국이플래스틱재활용국가로거듭나고있다.
중국은폐플래스틱수입이 2006년 590만톤으로 2005년보다 100만톤, 2004년보다 180만톤증가했다.
2010년에는폐플래스틱수입이 650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도소비자의인식이변하고환경보호법이강화되면서재활용이증가하고있다.
EU(유럽연합)는 2004년 포장재 법을 개정해 폐플래스틱의 22.5%를 재활용토록 의무화했는데, 기존 회원국
들은 2008년까지, 신규회원국은 2012년까지재활용의무를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중국의원료수요가늘어남에따라폐플래스틱수출이급증하고있다.
원료코스트상승으로합성수지가격이급등하고있는것도재활용촉진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 2006년 4만-6만개에 달하는 소규모 재활용기업이 폐플래스틱 1000만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는홍콩이재활용플래스틱사업의중심지로중국 Guangdong 공장과인접해있기때문에많은양의폐플
래스틱을저가에사들여소비하고있다.
유럽은환경보호법강화로수거한플래스틱포장재를대부분재활용하고있지만영국, 벨기에등은중국을비롯
한아시아에수출하고있다.
중국은 재활용하기 이전에 분류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혼합 플래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엄
격하게적용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 중국도재활용법규를강화할방침이어서유럽의폐플래스틱수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
고있다.
최근에는 플래스틱 폐기물 수입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을 야기한 Guangdong의 일부 재활용 공장을 폐쇄 조치
했다.
유럽에서는환경보호법이강화되고매립지남용에대한우려가제기되면서폐플래스틱재활용률이높아지고있
다.
유럽의 플래스틱 재활용은 1996년 400만톤에 그쳤으나 플래스틱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900만톤으로 2배이상늘어났다. 
일부에서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섬유, Polyester Fleece 및 Filing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 플래스틱의 비중은 범용 합성수지 생산과 비슷한데 HDPE(High-Density PE)를 비롯해 PET,
PVC(Polyvinyl Chloride)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중국은플래스틱시장규모가커지고재활용플래스틱수요가증가함에따라세계재활용플래스틱수요의 7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재활용 플래스틱은자원낭비를막아환경적으로 유익할뿐만아니라직물에서 장난감, 주방용품까지 응용범위
는넓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중국은 플래스틱을 수거한 후 재활용함으로써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
다.
다만, 유럽은 폐플래스틱의 중국 수출량을 줄이고 식품용기용 PET를 비롯한 재활용 원료로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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